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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최인훈의 『화두』는 독서에 관한 소설이다. 압도적으로 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인공의 독서행위는 작품의 주제 해석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화두』에서는 문학 독서가 비문학 독서와 다른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막대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화두』에 형상화된 문학 독서의 참된 의미를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화두』의 주인공은 자신의 독서와 창작이 갖는 근본적인 가치를 ‘문학사의식’에서 찾고 있다. 문학사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선배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깊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미적 전유의 태도로 드러난다. 작품에서 그러한 독서행위는 근본적으로 타자로 빙의하고 환생하는 체험으로 서사화되는바,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열락’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열락의 독서는 궁극적으로 윤리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선배 작가와 그의 작품을 독자 자신에게 빌려 와 자신을 해방시키는 체험이 독서의 열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화두』의 문학독서가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이고 화해로운 조화인 것이다.

          최인훈은 『화두』를 통해 소설 독서의 한 가지 좋은 모델을 구축해놓았다. 즉 『화두』는 작가(인물)와 독자가 둘이되 하나이고 그렇지만 결코 하나가 아니라 둘이면서 스스로 다름을 찾아나가는 소설 독서의 모델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화두』는 작가 최인훈이 한 사람의 독자로서 문학 독서의 윤리성과 함께 문학사적 이정표를 주체적으로 모색해나간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초록
          
        

        
          Choi In-hoon’s “Whadoo” is a novel about reading. The main actor’s reading act overwhelmingly occupying a large part of the narrative is an important clue to interpret the theme of “Whadoo”. Especially, “Whadoo”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literary reading is different from other non-literary reading, but also because it is relatively larg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eeply interpret the true meaning of literary reading shaped in “Whadoo”.

          The main character in “Whadoo” is looking for the fundamental value of his so-called reading and creative work in ‘literary history consciousness’. As a way of literary practice, the main character shows deeply reading literature of senior authors. This can be the attitude of aesthetic appropriation. Such a reading activity is basically formed as an experience of possession and reincarnation. The main character repeatedly defines the feelings in the process as a ‘delight’. This kind of reading has ultimately an ethical value. Furthermore, since the experience of liberating himself to borrow senior authors and his works is the delight of reading, ultimately it has the meaning of integration of identity and subjectivity. The ultimate meaning of literary reading in “Whadoo” is the union of identity and subjectivity and reconciliatory harmony.

          Choi In-hoon had built a good model of how to read novels through “Whadoo”. He made the model of reading novel proving that writer(character) and reader are not one but two, and the reader pursuit himself different subject. This novel shows that Choi In-hoon, as a reader, sought the milestone of literary history in addition to the ethics of literary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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